
잘못된 자부심
롬2:17-29
·잘못된 자부심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병적인 교만에 빠지게 한다. 유대인

들은 잘못된 긍지 가운데 살다 병적인 교만에 빠져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십자가
에 못박게 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들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
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선한 행위들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따라 사는 자들이다.  

*유대인은 야곱이 낳은 12아들들 중에 특히 유다의 후손들

1)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
람들이라 생각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
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호텔 방문에 붙여져 있는 신명기 6장 말씀을 담은 함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자부했다. 자신들은 모세와 선지자

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머리에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

만 정작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세익 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그들은 간음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 역시 

음욕을 품으며 간음을 일삼았다.(22절) 
    *요8장에 간음하던 여인을 돌로치지 못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들의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다가 다시 이방 사람들에게 싼 값에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2)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을 증거하는 할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
성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받은 할례는 실제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었다.(25절)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
도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처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혹은 눈에 보이는 할
례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8,29절)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 받은 아브라함(창15:6)
·오늘날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면 비로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는 구원받은 자가 자신이 구원 받았음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차원의 일인 것과 같다. 

·진정한 할례는 성령을 통해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율법 조문을 따라 육신에 하는 것
이 아니다. 겉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는 일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령을 통해 죄악된 
마음이 찢어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종교적인 신분이나 행위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
해주지 않는다. 교회에 나가 꼬박 꼬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혹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았다
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장로님 아들

3) 마음의 할례가 있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다.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

의 할례를 받아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신앙적인 행
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인으
로 오신 그 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
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져볼 수 있다.(약2:17,18)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결국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게 만든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렇게 행함으로 증거되는 믿음이다. 

·온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
다.(막15:16,20)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진실한 순종
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기도하
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 

*새벽기도, 토요새벽예배 등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마18:19)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

리의 마음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의 시
간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마음을 찢는 할례를 받을 것이며, 그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다. 

*LPTD를 섬기면서 섬김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한 은혜
학습 및 적용 문제:

1) 사도바울이 롬1:18-2:29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세 부류로 나누어
서 설명해보라. 

2)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17-23절)
3) 진정한 할례인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것인가?(창15:6; 약2:17)
4) 지금의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며 그것 때문에 나는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지는 않는 지 살펴보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누라. 


